
GIST 이수정 교수가 대본 쓴 작품,
제45회 서울무용제 우수상 수상

- 천재 시인 이상의 연작시 「오감도」 소재로 한 이수정 교수 作 대본 무대에 
올린 '오감도(烏瞰圖): 까마귀가 내려다본 세상' 제45회 서울무용제 경연 부문 
우수상

- 예술가의 일대기를 춤, 연기, 테크놀로지의 혁신적 결합으로 그려 낸 실험적 
무대로 호평… 11월 15일(금)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전석 매진 공연돼

▲ <오감도: 까마귀가 내려다본 세상> 공연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기초교육학부 이수정 교수(국문학)가 대본을 쓴 

공연 <오감도: 까마귀가 내려다본 세상>이 제45회 서울무용제 경연대상 부문에서 우

수상(2등상)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<오감도: 까마귀가 내려다본 세상>은 경연대상 부문 최종 4개 팀에 선정되어 지난 

11월 15일(금)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. 이 작품은 천재 시인 이상

의 연작시 「오감도」 중 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10호를 재해석하여 예술가의 탄생, 

죽음, 그리고 예술적 부활을 무대 위에 그려 냈다. 예술감독 김혜정, 안무 정유진, 

연출 김규종 교수가 참여했다. 블루댄스씨어터는 춤, 연기, 영상이 융합된 댄스드라마

를 통해 무용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단체다.

서울무용제 경연대상 부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무용예술 작품을 발굴하는 

데 주력하고 있으며, 경연대상 부문에서는 공연 시간 1시간 내외에 이르는 발레·한

국무용·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품이  대작으로 초연된다.



<오감도: 까마귀가 내려다본 세상>은 “춤, 연기, 테크놀로지의 완벽한 융합, 관객을 

몰입하게 하는 강렬한 안무,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무대 연출”로 높은 평가를 받았

다.

이수정 교수는 작품의 대본 집필에 대해 “연작시 「오감도」 발표 90주년을 기념하

기 위해 쓴 이번 작품에서 이상 시인은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, 그리고 수학

과 물리학의 기호를 활용하여 2차원 평면에 쓰인 글자로부터 3차원 입체를 창조해 

냈다”면서 “나아가 3차원 입체의 시간적 움직임까지 시로 표현하고자 했던 시인의 

실험을 무대 위의 살아 움직이는 몸의 언어로 구현할 수 있어 뜻깊었다”고 소회를 

밝혔다. 

또한 “김혜정·정유진·김규종 교수님과 함께 작업한 것은 놀랍고 새로운 경험이었고, 

이번 작업의 결실로 수상의 영광까지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”면서, “앞으로 이상의 

「건축무한육면각체」를 무용 대본으로 재구성해 볼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서울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

시작하여 올해 45회째를 맞았다. 올해는 ‘경계를 허물다’를 주제로 11월 1일부터 

17일까지 대학무용축제, 서울무용제포럼, 시민 참여형 사전축제 등 42개 팀이 공연

과 경연을 펼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.  


